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3일(금)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노인버스요
금면제추진회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주제로, 버스요금 면제 제안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
영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중앙선대위 상임총괄위원장, 유성엽 
노인본부장, 전국노인버스요금면제추진회 김동희 총괄본부장(경기도의
회 의원), 한상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 제안을 발표한 전국노인버스요금면제추진회 측은,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과 버스요금 부담을 지적
하며, 고령층을 위한 전국 단위의 ‘버스요금 전면 면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
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이동의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호소하신다. 교통복지의 형평성을 함께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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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버스요금 면제 등 이동권 보장 정책 논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노인본부장은 “전국노인버스요금면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
니라,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라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총괄본부장은 “지자체별로 무임승차 제도가 달라 형평성에 대한 
어르신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어르
신 교통복지가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